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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산당선언 접50주넌 학술꺼礖I를 쪄안햅니다

수신: 박생 시외를 고민학는 박내 모든 지지 딘위들

발신: 공산딩선인 150주년 힉술쳬를 준비학는 시림틀

학생 운동의 위기, 학생 사회의 침체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 전의 일이고, 이제는 이

런 말이 식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생운동이나 학생 사회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운동의 위기나 학생 사회의 침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이러

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정답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보고 있을 수단도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은 계속해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시도들, 그

시도들의 축적 안에서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공산당 선언 150주년 학술제를 열어 보고자 합니다. 마르크스와 그의 동지

들이 세계를 변혁하기를 촉구한지 150년 후에, 그리고 그 마르크스주의의 명이 다했다 공공연히

말해지는 세기말, 굳이 공산당 선언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잊기 위하여 먼저 기억하자고 얘기합니다. 피억압자들 스스로에 의한 해방을 공식으

로 선언한 이 공산당 선언의 주장은 현실의 억압이 존재하는 현재에 비춰봤을 때도 여전히 유효하

기에 먼저 기억하자는 주장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 맞는 수

정과 재해석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애초 공산당 선언이 촉구한

인간 해방의 실현을 위한 실천은 여전히 우리의 과제입니다. 서구에서 올해 들어 공산당 선언을

재조명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좌파 잡지를 채우고 있고, 5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대규모의 공산당선언 15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었던 것 역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운동의 위기가 말해지는 지금, 공산당 선언은 우리에게 다른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 공

산당 선언은 당대 구체적인 현실의 모순에서 출발한 피억압자들의 자기 해방의 선언문입니다. 지

금 학생 사회에서 자치 활동의 위기는 곧 우리 삶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것은 보수화되고 우리를 옥죄워 오는 이 사회 현실과 또 억압적인 교육 체계 등과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스스로 해방을 선언하고 자치 활동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 바로 공산당 선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현재적 의미일 것입니다. 덧붙여 자본주의의 여러 파국적

징후들에 대해 전 방위적으로 대응하고 거부할 때, 바로 우리의 자치와 자유가 지켜질 수 있을 것

입니다. 공산당. 선언은 150년이 지난 지금 바로 여기서의 해밤의 선언과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

다 .



命

nvlF라는 경제위기가 우리의 삶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학생사회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지식인 집단 내에서조차 국가와 자본의 논리에 대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실성 있는 대항 담론

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해도 이

런 논의들이 실질적인 하나의 흐름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통의 전략의 수립이라면, 이러한

공통의 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민주적인 이론의 공유와 소통의 작업들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

니다. 공산당선언 학술제를 제안하는 것은 학생 사회 안에서 바로 이런 민주적인 이론 공유와 소

통의 작업들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m/m라는 거대한 공룡 앞에서, 150년 전에 떠

돌았던, 그러나 지금은 책장 속의 유물이 되어 버린, 거대한 유령을 다시 불러내는 일은, 변화된

상황들을 치밀하게 분석해내고, 그를 통해 그 당시의 감흥과 현실적인 추동력을 지금, 여기에서 이

끌어 낼 때에야 비로소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 목 표

첫째, 이론의 소통과 토론의 장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밀실에 갇혀 있는 자족적인 학회/동아

리의 모습에서 벗어나 소통과 토론의 장, 활동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의 학회/동아리/

자치단체의 위기, 침체 상황을 벗어 날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학희/동아리/자치단체들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여태까지 해 왔던 말

들을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지금 축적되어져 있는 것들을 돌아보고 성찰

함으로써 이론 생산의 장으로 활용되어졌으면 합니다.

● 형식

기존의 많은 학술제나 토론회가 교수나 대학원생의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토론회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 왔던 학술제와는 달리 80년대에는 다른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학회나 패밀리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학술제들이 많

이 열렸는데, 그것은 논의할 주제들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물들은 곧 무크지 형태로 발표되어 실천에 요긴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자발적이고, 어떤 학습

보다도 열정과 진지함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긴박한 정세와 유리되지 않고 끊임없이 실천의 자산

이 되는 것 말입니다. 聿 - . ----一一-- 

이런 전통과 연관지어 학술제는 여러 단위들의 기고문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공

산당 선언에 대한 해석이나 학문적인 논의에 한정되기보다는 참여한 이들 각자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공산당 선언을 고민의 출발점으로써 삼고, 그 안에서 자신의 학회/동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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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고 있는 문제들과 연관시키면됩니다. 이런 내용늘로 채워진 기고문을 받고, 그 기고문들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학술제 당일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 일정

① 8월 첫째주: 학회/동아리/자치단체들에게 광범위한 제안 기간

② 8월10일~8월14일: 각 단위에서 참가 여부나 기고문의 작성 여부를 결정하여 연락해 주세요.
③ 8월14일~8월31일: 기고문 작성 마감 기간

④ 9월 1일~9월15일: 기고문들을 주제별로 분류, 자료집 완성, 선전작업.
⑤ 9월16일~18알 공산당선언 150주년 학술제 기간

▶ 집.TI를 픽망학시는 분은 강양구(목미96, 이2-1855-3197)oll계 연릭주AII요!!!

▶ 박술제를 준비61는 시람들을 중심으로 r선인, 15O년 ol후, (카고l례프트, ol후)로 /W디l,-I를 진
맹학고 있습I-I닥. 괸심 있으신 분olLI 박술지loll 대할 감이 잘 집,이/삐 않는 분은 방메 할 수
있었으면 립니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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